
일반원고

낙낙타타의의 삶삶

요즈음 모든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안 좋다 하고 살기가 힘

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생활이 되었

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 인간사회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동

물들의 생활상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인간

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회의를 갖기도 한다. 세상의 동

물들은 저마다의 특기를 발휘해서 변화무쌍한 자연에 순응하

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낙타’의 생활 방식은 지금의

우리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동물이라 할 수 있다.   

낙타의 생활터전은 그늘 없는 강렬한 햇빛에 복사열과 타는

더위, 건조하고 세찬 모래바람과 함께 물도 귀한 사막지대이다.

낙타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의 사막에 철저하게 적응되도록

거의 완벽한 신체구조를 갖추고 맞춤 생리작용을 하고 있다.   

낙타는 물이 없을 때 수분소모를 최소화하고 탈수에 철저히

대비를 한다. 신장에서의 소변농축기능은 타 동물보다 6배정도

강하며, 재흡수 능력도 있어 극소량의 소변과 마른대변을 보며,

촘촘한 피모는 피부를 통한 수분증발도 최대한 막는다. 인간은

12%의 탈수에도 생명이 위험하나 낙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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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의 삶

40%정도의 극심한 탈수에도 별 탈 없이 견디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탈수가 되어 혈액의 점도가 높아도 혈류 속에서 적혈구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그 모양이 작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적혈구에는 많은 헤모글로빈이 농축되어 있어 세포에 산소공

급도 무난히 해낸다. 물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에 많은 양의 물

을 먹어 물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때 물을 많

이 먹어 적혈구의 용적이 240%까지 늘어나도 파괴되지 않고

견딘다. 

그들의 등에 불쑥 솟은 육봉에는 지방을 저장하여 영양분이

모자랄 때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대사를 통하여 물을 얻기도

한다. 긴 눈썹은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고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

하고, 코는 모래가 들어오지 않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콧구멍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후각이

발달되어 11km밖의 동료의 냄새도 맡을 수 있기에 일행을

놓치지 않는다.

발바닥은 넓어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있고, 탄

력있는 두툼한 지방조직층이 발바닥을 채워주기 때문에 고온

에 견딜 수 있어 강인한 다리와 함께 장거리 이동에도 거

뜬히 적응할 수 있다. 때문에 낙타는 사막에서 350kg

의 짐을 싣고 447 km를 물도 없이 16일 동안 이동하고

하루 쉬고 240km를 더 이동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갑다. 때문에 야간에

는 체온을 섭씨36.5도로 떨어뜨려 추위를 참고 낮에는 42도까

지 변화시켜 더위에 적응하고 있으며,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도 젖의 농축됨이 덜하

여 새끼를 탈 없이 키워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낙타는 자연보호론자이다. 다른 동물들에 잘

안먹는 거칠고 가시가 있는 식물, 소금기가 있는 식물을 포함해

서 거의 모든 식물을 잘 먹는다. 그러나 그는 한곳에서 식물을

한꺼번에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지 않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면

862●대한수의사회지 ㅣ 2010. 09



2010 September
서 조금씩 먹기 때문에 척박한 사막에서도 식물이 황폐화 되지

않고 계속 자라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에게 고기와 젖, 가죽과 털을 제공함으로

써 온몸을 던져 철저하게 인간에게 봉사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러하기에 그들은 5000여년전에 인간에게 길들여져 사막문

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랍이나 아프리

카, 중앙아시아의 주요운반수단으로 2000여년을 지내는 동안

소금이나 금, 생활용품 같은 재화를 등에 지고 카라반을 만들었

고, 실크로드를 열었으며,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도 아

프리카 침공 전투에 낙타를 참여시켜야 했고, 세계를 지배하려

는 영국군도 낙타부대를 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풍부할 때는 많이 확보해서 앞날을 위해 저장하고, 없을 때

는 저장한 것을 조금씩 쓰고 아끼며 재활용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주변의 탓도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총 동원

하면서 대응하여, 척박한 사막지대를 묵묵히 견뎌내며 오아시

스를 맞이하는 낙타의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야 말로 지금의 우

리 현실이 벤치마킹해야할 전문가적 행동이 아닌가하는 생각

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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